
제목 : 소방 내진설비 품셈개발

안녕하세요. 저는 소방안전에 관심이 많은 시민입니다.

(소방기계 및 소방전기 설계사무실에서 설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진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재산피해 뿐 아니라 인명피해

발생으로 그 심각성은 언급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라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 11월 포항에서 5.4 규모의 지진이, 올해는 2월에 포항에서 4.6 규모의

지진 등이 발생하였고, 그 밖에 수십 차례 여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재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 심각성을 늘 인지해야합니다.

하여, 정부에서는 점차 내진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진은

구조물의 붕괴 뿐 아니라, 화재로 인한 2, 3차적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16.1.25.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 설비에도 내진설계가 반영토록 법이 개정되어 시

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강화되어 시행한지 2년이 지나고 있지만 내진공사를 설계할

때는 이에 맞는 품셈이 없어 발주사와 시공사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매

우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 연말 「지방재정 효율화 우수사례 - 대통령상 수상」이라

는 신문기사를 접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자체 중 유일하게 민관 합동으로

표준품셈에 없는 공정에 대해 자체 품셈을 개발해 계약심사에 활용하여 506

억의 공사원가를 절감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설

계하다보면 계약심사를 받기도 하는데, 서울시에서 설계서를 검토하는 일을

하는 줄은 알았지만 품셈까지 개발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소방 내진 설계에 필요한 품셈도 개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없는 소방설비(기계) 내진설계에 대한 품셈을 개발한다

면 적정 공사비 산정뿐만 아니라 서울시 재정에도 도움을 될 수 있으며, 발

주부서와 시공사간 의견 차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 소방설비 내진설계

품셈개발을 제안합니다.


